
‘류현진 방망이쇼’ 내일은 못본다…왜?

메이저리그에선 아메리칸리그만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내셔널리그 소속인 LA 다저스의 류현진은 투타를 겸하고 있지만, 인터리그 원정경기에선 타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 14일(한국시간) 애리조나 원정경기에서 류현진이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내고 있다. 피닉스(미 애리조나주) ｜ AFP연합뉴스

‘투고타저 현상 막아라’…AL 40년전 도입
고정보단 주전들 휴식 차원 배려가 대세
반쪽선수 평가절하 DH출신 MVP 단 1번

류현진, AL팀 볼티모어 원정…타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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뀫지명타자 제도는 언제 도입됐나?
지명타자 제도가 아메리칸리그에 도입된 때는

1973년이다. 지명타자의 정확한 정의는 수비는
하지 않고 투수 대신 타격을 전담하는 선수로 경
기 시작 전에 반드시 지목해야 한다. 만약 지명타
자를 라인업에 넣지 않았을 경우 그 경기에선 끝
까지 투수가 타격을 해야 한다. 만약 경기 도중
지명타자로 나선 선수가 야수로 투입될 경우에
도 투수가 타석에 서야 한다. 다른 포지션은 ‘더
블 스위치’를 통해 타순을 바뀔 수 있지만, 지명
타자의 타순은 변할 수 없다.

2012년 8월 4일 오클랜드 원정에 나선 토론토
는 연장 12회초 부상을 당한 중견수 콜비 라스무
스 자리에 1루수를 보던 얀 곰스를 이동시켰고,
야수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지명타자로 출전
한 에드윈 엔카르나시온에게 1루수를 맡겼다. 지
명타자 권리를 포기한 토론토는 연장 13회초 구
원투수 애런 루프가 타석에 들어서야 했다. 이 경
기에서 패전투수가 된 루프는 인터리그가 아닌
아메리칸리그 경기에서 타격을 한 토론토의 첫
번째 구원투수가 됐다.

간혹 어처구니없는 착각으로 지명타자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2009년 5월 17일 클
리블랜드와 맞붙은 조 매든 탬파베이 감독은 벤
조브리스트와 에반 롱고리아를 모두 3루수로 잘
못 기재한 스타팅 라인업을 제출했다. 당초 매든
감독의 생각은 조브리스트를 3루수, 롱고리아를
지명타자로 내보내는 것이었다. 1회초를 마친 뒤
에릭 웨지 전 클리블랜드 감독은 심판에게 스타
팅 라인업 카드를 문제 삼았고, 결국 탬파베이는
이날 지명타자 없이 경기를 마쳐야 했다. 이미 조
브리스트가 수비를 했기 때문에 롱고리아가 나
서기로 한 3번타자 자리에 선발투수 앤디 소낸스
타인이 들어섰다. 아메리칸리그 팀끼리의 대결
에서 투수가 선발 타순에 포함된 것은 1976년 이
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소낸스타인은 적시 2루타
로 타점을 올리는 등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승리
투수가 돼 매든 감독을 수렁에서 건져냈다.

뀫지명타자 제도는 어떻게 정착됐나?
초창기 지명타자 제도는 이래저래 홀대를 받았

다. 월드시리즈에서 지명타자 제도가 전혀 사용되
지 않다가 1976년부터 짝수 해에만 적용되기 시작
했다. 다시 말해 홀수 해에는 월드시리즈 내내 지
명타자없이투수가타석에들어섰다.지금의규칙
으로 바뀐 것은 1986년부터다. 아메리칸리그 구장
에서경기를 치를경우에만 지명타자 제도를 쓸수
있고,내셔널리그구장에서대결할때는투수도타
격을 한다. 올스타전에선 1989년부터 지명타자 제
도가 시행됐다. 처음에는 아메리칸리그 구장에서
경기가 열릴 경우에만 지명타자를 뽑았다가,
2010년부터 두 리그 모두 지명타자를 출전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범경기에선 간혹 내셔널리그
팀들도지명타자제도를사용한다.

지명타자 제도가 생기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이 있었다. 1960년대 말 메이저리그는 극심한 ‘투
고타저’ 현상을 보였다. 1968년 대니 매클레인은

무려 31승을 따냈고, 봅 깁슨의 방어율은 1.12에
불과했다. 타격왕을 차지한 칼 야스트렘스키의 타
율은 0.301에 그쳤다. 메이저리그는 부랴부랴 마
운드의 높이를 15인치(38.1cm)에서 10인치(25.4c
m)로낮추고,스트라이크존도타자의어깨에서겨
드랑이로 내려 좀더 많은 점수가 날 수 있도록 규
칙을 바꿨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아메리칸리그는
1973년 1월 12일 구단주 투표를 통해 8대4로 지명
타자제도도입을승인했다.

뀫지명타자 제도의 명암
지명타자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긍정적인 면

은 수비력이 떨어지는 노장 선수들이 타격에만
전념함으로써 선수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 점

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 선수로는 에드가 마르티
네스를 꼽을 수 있다. 18년간 시애틀의 프랜차이
즈 스타로 활약한 마르티네스는 통산 타율
0.312, 309홈런, 1261타점을 기록하며 5차례
(1995·1997·1998·2000·2001년)나 최고의 지명
타자로 뽑혔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버드 셀
리그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2004년 9월 최고의
지명타자에게 수여하는 상의 이름을 ‘에드가 마
르티네스 어워드’로 바꾼다고 천명했다. 보스턴
의 ‘빅 파피’ 데이비드 오티스는 6번이나 이 상을
차지해 최다 수상의 영예를 보유하고 있다. 오티
스 외에도 올란도 세페다(1973년), 짐 라이스
(1977년), 돈 베일러(1986년)까지 보스턴 구단은
총 9번이나 이 상과 인연을 맺었다.

일각에선 지명타자를 ‘배팅 케이지 플레이어’
라며 반쪽 선수로 평가 절하한다. 최우수선수(M
VP)나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지명타자 출신들은
수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1979년 아메리칸리그 MVP를 차지한 돈
베일러만이 예외다. 그해 캘리포니아 에인절스
에서 40% 가량 지명타자로 출전한 베일러는
139타점, 120득점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하며 에
인절스가 팀 역사상 처음으로 아메리칸리그 서

부지구 정상에 오르는 데 기여했다. 명예의 전당
멤버로는 폴 몰리터와 짐 라이스뿐인데, 두 선수
는 약 25% 정도 지명타자로 경기에 출전했다. 역
대 최고의 지명타자로 꼽히는 마르티네스는 지
난해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36.5%의 지지를 얻
는 데 그쳤다.

지명타자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뉜
다. 마르티네스나 오티스처럼 시즌 내내 지명타
자를 고정시키는 팀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주
전 야수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여러 선수를 지
명타자로 골고루 기용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아울러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명타
자 제도는 여전히 메이저리그의 가장 큰 논란거
리다. 두 리그가 단일 룰로 통
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견해
와 지금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
로 운영하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
고 있는 셀리그 커미셔너의 머
리는 늘 복잡하다.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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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타자의 모든 것

LA 다저스 류현진(26)은 14일(한국시간) 애리조
나전에서 3타수 3안타를 치는 깜짝 활약을 펼쳤
다. 그의 타격 실력에 다저스 동료들도 “애리조
나의 이언 케네디가 등판하는 경기에는 류현진
이 4번타자로 나서는 게 좋겠다”고 농담할 정도
로 감탄했다. 15일 애리조나 원정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중계한 LA 지역 ‘프라임스포츠’는 트위
터를 통해 ‘당신이 타자로서 류현진과 커쇼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고를 것인가?’라
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날 3안타를 친 류현
진과 개막전에서 솔로홈런을 날린 커쇼의 방망
이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질문
이었다. 결과는 72%를 얻은 커쇼의 압도적 우세
였다. 이처럼 내셔널리그에선 투수가 타격에서
도 깜짝 쇼를 해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 반면
아메리칸리그는 지명타자(Designated Hitter)
제도를 쓰기 때문에, 인터리그 경기 외에는 투수
가 타격하는 장면을 볼 수 없다.

아메리칸리그에서 첫 지명타자로 타석에 선 뉴욕 양키스
론 블룸버그(위 사진). 대표적인 지명타자에게 주는 ‘에
드가 마르티네스 어워드’를 6번이나 수상한 보스턴의
‘빅 파피’ 데이비드 오티스. 스포츠동아DB


